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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일 시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

코레일․SR 통합 평가, 코레일 독점론자가 맡아…

‘선수 심판’ 논란 보도 관련 참고자료

□ 국토부는 교통, 회계, 조직관리, 서비스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

평가위원회를 구성, 관련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연구용역 수행자를

선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
□ 아울러, 연구용역 진행과정에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

수렴하고, 국민편익․공공성․효율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철도

산업 구조를 공정하게 평가하여 결과를 도출할 예정입니다.

< 보도내용 (뉴스핌, 7.19) >

◈ 코레일․SR 통합 평가, 코레일 독점론자가 맡아…‘선수 심판’ 논란

- 코레일과 SR 통합 등을 검토하는 용역 연구책임자로 그간 코레일 독점체제를
주장했던 김태승 인하대 물류전문대학원장이 선임

- 철도 경쟁체제를 반대했던 김태승 원장이 용역을 맡게됨으로써 공정한 연구
수행이 가능할지 의문

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

철도정책과 김현진 사무관(☎ 044-201-3940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